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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량 시설한계 결정시 선박 제원에 관한 고찰

*
정 재 용

*,
 
†목포해양 학교 해사 학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

요    약 : 최근 항만을 비롯한 연근해에 해상교량이 계획되어  다수의 해상교통안 진단이 수행되고 있다. 해상교량의 안 진단에서 

핵심 인 요소는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주경간장에 따른 항로 폭이 될 것이다. 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

떤 선박을 상선박으로 하느냐, 상선박의 제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해상교량의 시설한계가 크게 달라진다. 

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되고 있는 해상교량에 한 해상교통안 진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 다. 첫째 삼산

연육교의 상선박은 상해역을 통항하지 않은 유도탄고속함(570톤)과 통항빈도가 거의 없는 인선열이 이슈가 되고 있다. 둘째, 

사양-와교의 상선박은 통항한 이 없는 여수해양경찰서가 보유한 최 선박인 640톤  517함을 상으로 하고 있다.  이는 해상

교량의 시설한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상교통안 진단 사업인가 안 진단 보고서 제출면제 사업인가에 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

다. 

 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건의 해상교량의 안 진단에 한 안 진단 행기 의 의견을 수렴하여, 추후 통일된  선박  선박의 제원

에 한 통일된 기 안을 마련하여 안 진단시 통일된 기 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.  

핵심용어 :  해상교통안 진단, 해상교량, 시설한계, 상선박, 형하고, 수로 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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